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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3 5㎏ 뺐다"…박수홍 아내 김다예, 열혈 운동 근황

등록 2026.05.16 00:02:00

[서울=뉴시스]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코미디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몸무게를 35㎏ 감량한 근황을 전했다.

14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천국의 계단만! 엉덩허벅 근육아 자라라…"는 멘트와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다예가 헬스장에서 이른바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스텝밀 머신에 올라 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김다예는 임신 중 몸무게가 90㎏까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산 이후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

며 최근까지 약 35㎏을 감량했다고 전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김다예는 지난 2021년 7월 23살 연상의 방송인 박수홍과 결혼해 2024년 10월 첫딸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초보 부모의 육아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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